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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계열 논술은 언어 논술을 기본으로 도표나 그래프 

등의 통계 자료 활용 여부, 수리 논술 포함 여부, 영어 제시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서 언어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경희대 인문·체육 계열, 동국

대, 부산대, 한양대 인문 계열 등이 있으며 언어 논술과 영어 제시문을 함께 활용하

는 대학은 연세대, 이화여대 인문Ⅰ, 한국외대 인문 계열이 있습니다. 경북대, 고려

대 등은 언어 논술과 통계 자료를 활용합니다.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함께 보는 

대학으로는 경희대 사회 계열, 이화여대 인문Ⅱ,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계

열 등이 있습니다. 

가천대 상명대 등은 약술형 논술을 치릅니다. 언어 논술이나 수리 논술에 비해 문

항이 단순하고 답안 분량도 적어 수험생의 접근이 용이한 편으로, 국어·수학 영역

의 수능 공통 출제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대학·계열마다 논제 유형이 다른 만큼 기

출문제 확인을 통한 맞춤 대비가 필요합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도표나 그래프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

하는 상경 계열 논술은 공식을 활용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 논술은 

작문 실력을 갖췄다면 고3 여름방학부터 준비해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자연 논술보

다 2~3개월 앞선 고2 겨울방학이나 고3 3~5월 사이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논술고사 대비에 필수인 기출문제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선행

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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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전형을 고려하고 있어요. 인문 

계열이라 글만 잘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영어가 포함되거나 수리 논술이 포함된 

논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인문 계열 논술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인문 계열 논술 유형이 
궁금해요

대학·계열에 따라 통계 자료, 
수리 논술, 영어 제시문 포함하기도


